
교육 과정 평가표
(일지 정독)

      평가자 :      류지형       (서명)

1. 일지를 읽으며 감동·감사한 내용을 5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① 은성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니 은성이를 바꿔주셨다.

“은성아”라고 불으니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씩씩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리고는 인수씨와 잠깐 통화를 나눈 뒤 다음에 통화하기로 했다.

② “엄마, 학교에서 연극 본다.”
“엄마, 소풍간다.”

“엄마. 낼 공개 수업하는데 언제 와?”

어머니와 통화하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성이가 엄마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가고 운동회하면 제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은성이도 마찬가집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소풍간데요. 엄마한데 전화해서 말할게요!“
어머님은 멀리 있어 함께 하지 못 하지만 전화통화로 은성이를 챙겨 줍니다.

③은성이가 다닐만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
먼저 주변에 정보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한 분이 생각난다. 은성이와 의논하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온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한 영

혼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몫이라 여기고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행동했습

니다. 선생님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주력하여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해야 할 관계는 당사자 쪽 관계입니다.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 사이의 관계, 당사자와 이웃의 관계, 당사자와 가족·친지의 관계입니다. 당사

자 쪽 관계야말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탱하는 근본관계요 항산적 바탕이기 때문

입니다.” “사회사업가와 당사자의 관계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복지

요결)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관계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다. 그 관계가 강해질수록 

당사자 쪽의 관계는 약해지기 쉽다. 사회사업가에게 의존하던 삶을 한순간 바꿔야 한다면 당사자

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사업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사

자 쪽의 관계를 회복·개발, 유지, 개선·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약자를 돕게 하되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

고 도우며 더불어 살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복지요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은성이를 데려간다면 나와 은성이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것이다. 하지만 거창 



지역 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은성이를 도울 선의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돕고 싶

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뺏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다. 그 사람이 은성이를 

잘 돕도록 거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꿈이 그런 사회를 만

들어 가는 것이라면 더욱 내 할 일이 명확해진다.
"상대방과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논쟁이나 자기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저항을 초래하기 쉽

고 심하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와 질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 말에서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복지팡세 211p)

④조금 전에 빌라 도착해서 은성이 잠자리 봐주고 나왔습니다. 저녁 데이트도 좋네요. 그리고 은성

이가 방학때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다는데 부산에 있는동안 함께 가주실수 있나요? 외출이 힘들면 

제가 하루 출장내서 가도 되구요. 은성이도 볼겸해서요.^^" (임우석, 1.9, 21:00)

⑤학교 다녀오면 부뚜막에 앉아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떠들던 아이의 모습.
은성이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은성아 오늘 학교에서 뭐했어?"

"어…노래했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했어?"
"공부 했지요. 뭐."

"무슨 공부?"

"한글 공부요."
자세하게 무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은성이가 ‘사랑받고 있다’, ‘관심 받고 있다’

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루에 10분. 실천해보자.

⑥방으로 가서 로션을 바른다. 얼굴은 스스로 바르지만 손이 닿지 않는 등, 엉덩이는 내 도움이 필

요하다. 은성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

2. (일지를 읽고) 앞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이것은 꼭 적용해야겠다.’ 혹은 ‘이것은 명심해야겠다.’ 고 다짐
한 것은 무엇입니까? 5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① 안부전화(1)
(3월 2일) 개학날이 다가와 부모님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3월10일 이후가 되어야 학교를 갈 수 있겠다면서

은성이는 지금 사촌형이랑 병원에 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가게가 바쁘신 이유로 빨리 끊었습니다.

→사촌형 여부 ⇒친척들의 연락처를 알아본 후 저장한다.



② #창동초등학교 방문

2011년도 도움반 임정숙 선생님께서 통합반 4학년 1반 담임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문정숙 선생님과 황경숙 보조 선생님과 이야기

→둘레사람 목록을 다시 업데이트 하고 연락처를 알아본다.

③은성이는 칭찬을 들으면 뭐든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탈 수 있다고 자랑했다.

→나이에 맞게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과 시간이 지남에 익숙해진 탓인지 점점 칭찬이 줄어들었다.
다시 모든 일에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다.

④ 학교 선생님께 노래 발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성이에게 다시 물어봅니

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를 묻습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다보면 선생님께 듣지 못한 전달사항을 알게 됩니다.

은성이 스스로 학교 일정을 챙깁니다.

⑤ 2013년 지원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성아 올해 하고 싶은 일 이야기 해 볼래?"
"음..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는 안되겠고, 영어도 안되겠다. 조금 가고 싶어요."

"이래 물뿌리는 것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야 화분을 키우고 싶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부산 집에 테레비도 사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가서 예배도 보고, 밥도 먹고, 인사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채연이(은성이 동생) 하고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전동휠체어도 타고 싶어요. 장난감 

휴대폰도 사고 싶어요."

"은성아 어제 저녁에 한 것처럼 매일 매일 어머니한테 오늘 뭐했는지 문자 보내는 건 어때?"
"네. 좋아요.“

→ 현재 서은성 씨는 컴퓨터학원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화분

도 직접 키워봤습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야기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전동휠체어 사용에 대해 고

려해봐야겠습니다.

⑥목욕을 다하면 바닥청소를 하고 싶다고 한다. 샤워기를 쥐어주면 바닥 여기저기를 청소한다. 칫
솔 헹구는 것과 바닥청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